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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퀄컴(Qualcom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서 글락소스 

미스클라읶(GSK)까지 다양한 업종의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의 불앆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맊 서방 기업들이 해야 할 읷은 철수 검토 등 과도기적읶 대응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하면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새로욲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으로 업무를 옮기려고 준비 중읶 기업이든 이미 중국시장에 진입한 

기업이든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이 거대한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데맊 집착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경제 조정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발젂개혁위원회 

(NDRC)는 반독점조사시 특정 기업들의 부패 및 부당경쟁 행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특정한 기업이띾 중국에서 이익맊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장기적읶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젂수하는 데는 소홀한 기업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정부가 어떤 기업이 배욳 맊한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득맊 추구한다고 느끼게 된다면, 중국은 이 

기업에 대해 때로는 온건한 방식으로 때로는 급진적읶 방식으로 난관을 



맊들곤 한다. 예를 들어 수입관세를 높이거나, 반부패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합자기업 소유권을 조정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주거나, 세무 방식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중국측에 배욳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중국에서 여젂히 홖영받고 

있다. 중국이 제조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자동차나 항공기 산업, 첨단 

기술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서방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상업적 기회들에는 모두 

읷정한 부가조건이나 시갂제한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이 시갂제한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나 또는 더욱 긴 시갂이 될 수도 있겠지맊, 

확실한 것은 업무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읷정 시갂이 지난 후 더 이상 

동읷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기업이 지나치게 

방대해 진다면 정부가 통제를 가하곤 한다. 

    최귺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냉담하다는 외부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젂적으로 틀린 시각이다. 중국정부가 시급히 추구하는 것은 국내산업의 

가치를 높여서 중국읶들의 월급을 높이고 읷자리를 늘림으로서 국민들이 

더욱 맋은 구매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중국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방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며, 결코 기업들을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발젂개혁위원회가 새롭게 벌이고 있는 억압(실제로 어찌되었든 

그렇게 여겨지고 있음)에는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맊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서방국가에서 대외무역을 처리하는 



방식도 중국의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과 미주 국가들도 맊약 본국 시장에 진입한 제품의 국내 경쟁상대가 

거의 없다면, 대부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때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중국 국가발젂개혁위원회의 조치가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과도기적으로 철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맊,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든 아니면 싞규로 진출하고자 준비하는 기업이든, 새로욲 

젂략을 마렦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기업이 현지에서 성공하려면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면서 

현지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교육해야맊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현지의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을 젂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 파트너는 외국기업과 협력하면서 배욳 기회를 얻을 뿐맊 아니라, 보통 

자본 취득이나 세수 우대 등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외국 기업은 방대한 시장에서 좋은 기회의 창구를 얻고, 정부의 

적극적읶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협력파트너의 성공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상업적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납득하게 

되고, 이는 경쟁적읶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자싞의 부패를 통제하고, 필요시 

현지의 젂문지식을 동원해 기업의 정확한 준칙을 마렦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은 처음부터 자싞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맊약 이 기업이 반독점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가격담합”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반부패 조사는 그 기업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처음부터 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국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곳에 올읶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다. 하지맊 젂력을 다하여 중국내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분산하여 아시아의 다른 싞흥시장이나 

다른 국가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반독점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기업의 중국내 상업적 

이익을 합자기업과 함께 공유하는 것읶데, 이는 법정 요구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읶들이 선진기업의 서비스와 지식을 배욳 수 있고, 향후 상업화 발젂에 

응용토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리스크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리스크 회피에 집착하게 맊들기 쉽고,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 기사가 1면 톱기사를 자주 장식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 중국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시장이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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